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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0~1990: 1948년 미국의 동물학자인 알

프레드 킨제이 (Alfred C. Kinsey, PhD) 

박사에 의해 첫 번째 연구보고서인 “인간 남

성의 성적 행동2” 과 1953년에 발표된 두 번

째 연구보고서인 “인간 여성의 성적 행동3”, 

그리고 1957년 성(sexuality)에 대한 신뢰

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

“성행위에 관한 과학적 연구 학회 (Society 

of the Scientific Study of Sexuality)” 

가 설립되면서 동성애에 관한 연구는 확대되

기 시작하였다. 1952년 정신과의사인 프란츠 

칼만 (Franz Josef Kallmann, MD) 박사

에 의해 동성애자의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

원인을 연구하기 위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
4, 또 다른 동성애에 관한 연구 방향 중 하나

는 심리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분야에서

는 1962년 정신분석가인 어빙 비버(Irving 

Bieber, MD) 박사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에 

의해 쓰여진 책 “남성 동성애의 심리학적 연

구 (Homosexuality: A Psychoanalytic 

Study of Male Homosexuality)”, 1965

년 에바 벤 (Eva Bene, PhD) 박사에 의해 

“남성 동성애의 창세기: 부모의 역할을 분명

히 하기 위한 시도5” 등이 출간되었다. 이후 

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다

가 1973년 미국의 정신과 의학회 이사회에서 

“동성애(homosexuality)”라는 말을 없애

고 “성적인 적응장애 (sexual orientation 

disturbance)”로 바꾸기로 가결하고 이를 

1974년 미국정신의학회 (American Psy-

chological Association) 에서 정식으로 

통과 됨으로 “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

(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

Mental Disorders)”에서 삭제 되면서 과학

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의 기폭제

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1990~2000: 생물학적, 유전적 관점에서 

1991년 마이클 베일리 (John Michael Bai-

ley, PhD) 박사와 리차드 필라드 (Richard 

C. Pillard, MD) 박사의 연구 “남성의 성적 

취향에 관한 유전자 연구6”, 1993년 딘 해머 

(Dean Hamer, PhD) 박사와 그의 연구팀에 

의해 발표된 “X 염색체상의 DNA 마커와 남

성의 성적 취향 간의 상관관계7”  연구, 그리

고 같은 해 로버트 풀 (Robert Pool, PhD) 

박사의 연구 “동성애 유전자의 증거8” 를 통

해서 일란성 쌍둥이, 이란성 쌍둥이, 입양아

들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연구하였으며, 스왑 

(Dick Frans Swaab, PhD) 박사와 호프만 

(Michel A. Hofman, PhD) 박사는 자신들

의 1990년 연구 “동성애 남자의 커진 시교차 

상핵9”에서 그리고 존 머니 박사와 마크 슈왈

츠 (Mark Schwartz, PhD) 박사가 1976년 

발표한 연구 논문 “46 XX 자폐증의 초기 치

료된 부신 증후군에서의 태아 안드로겐: 독

단적이고 공격적인 유형의 행동에 대한 영향
10” 에서 각각 뇌의 시상 하부의 크기와 태아 

발육 단계에서의 성호르몬의 동성애 결정에 

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.

2000 ~ : 동성애가 선천적 요인에 기인하

는 것인지 후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

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

되었다. 2014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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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립대학 (UCLA) 유전학과 교수인 빌레인 

(Eric Vilain, PhD) 박사와 동료 뉸 (Tuck 

C. Ngun, PhD) 박사는 “인간의 성적 지향

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: 후천성 유전의 영향

이 있을까?11” 연구를 통하여 동성애의 선천

성 유전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, 일리노이즈 

시카고 주립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무스탄

스키 (Brian S. Mustanski, PhD) 박사팀

은 2005년 발표 한 논문 “남성의 성적 지향에 

대한 유전체 검사12” 를 통하여 동성애에 관한 

후천적 유전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. 

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1993년 처음

으로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과학저

널 사이언스 발표와7 함께 일반 언론들을 통

하여 위대한 발견으로 소개되었던 논문의 책

임 저자인 딘 해머 박사가 공동연구자로 함께 

참여하였다는 부분이며, 이 논문을 통하여 연

구팀은 동성애가 후천성 유전일 것에 대해 소

개하고 있다. 이 결과는 딘 해머 박사 자신이 

1993년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내용과 상

반되는 결과이다. 이들의 연구와 함께 1999

년 죠지 라이스 (George Rice, MD, PhD) 

박사팀이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 “남

성 동성애: Xq28 유전자에서 마이크로새틀

라이트 마커 대한 연결 부재13”. 2000년 미

국 놀스웨스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

클 베일리 (J. Michael Bailey, PhD) 박사

팀의 연구 “호주의 쌍둥이 표본에서의 성적 

지향과 그 상관관계에 대한 유전적 및 환경적 

영향14”. 2000년 미국의 신경 의학자인 케니

스 켄들러 (Kenneth S. Kendler, MD) 박

사팀의 연구 “미국 내 쌍둥이와 쌍둥이가 아

닌 형제자매 쌍의 성적 지향 샘플15”. 2010

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병원 임상 신경과 

라마고파란 (Sreeram V. Ramagopalan, 

PhD) 박사팀의 연구 “남성의 성적 지향에 대

한 유전체 검사16”. 2010년 스웨덴의 랑스트

롬 (Niklas Langstrom, MD, PhD) 박사팀

의 연구 “동성애 성 행동에 대한 유전적 및 환

경적 영향: 스웨덴의 쌍둥이 인구 연구17” 등

이 동성애에 대한 선천적 혹은 후천적 경향성

에 대해 각각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.

마지막으로 최근의 연구로써 2015년 미국

의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공동 발표한 “남성

의 성적 지향의 중요한 연계성을 보여주는 

게놈 검사18” 연구와 2018년에는 이반카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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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 (Ivanka Savic, PhD) 박사와 그녀의 연

구원 만조우리 (Amirhossein Manzouri, 

MS)에 의해 발표된 “동성애와 성적 불쾌감

의 가능한 신경 생물학적 기반19”의 연구를 살

펴보면서 “동성애와 과학”에 대한 연재를 마

감하고자 한다. 

이 연구에는 책임 저자인 알랜 샌더스 (Alan 

R. Sanders, MD) 박사를 비롯하여 마이클 

베일리 (J. Michael Bailey, Ph.D) 박사에 

이르기까지 여덟 개 대학의 13명의 연구자가 

함께 참여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. 

본 연구의 배경은 가족 및 쌍둥이 연구를 통

하여 얻은 결과는 남성의 성적 성향 발달에 

유전적 영향이 있음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앞

서 1993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해머 박사팀의 

동성애 관련 염색체 Xq28의 역할에 대해 좀 

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 지지를 이

끌기 위한 연구이다. 이는 Xq28 염색체의 유

전적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연구와 상충되는 

Xq28 염색체의 불일치성에 대한 연구 결과

들이 많이 제시 되면서 딘 해머 박사팀의 연

구에 있어서의 결점으로 지적되었던 실험군

에 대한 불합리성을 보완하여 Xq28 염색체

의 유전적 영향을 검증하고 지지하기 위한 연

구로 수행되었다. 이를 위하여 1993년 해머 

박사팀이 40쌍의 형제 동성애자들을 연구 대

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에 비해 샌더

스 박사팀은 409쌍의 독립적인 동성애 형제

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유전적 

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표와 같이 384가

족, 908명의 개인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

행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

하는 몇몇 카운티 (counties), 특히 미국에

서 두 명 이상의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가정

을 모집하여 미국 (98.2 %), 캐나다 (1.6 %) 

및 영국 (0.2 %)의  가정들로 연구 집단을 

모집 하였으며 이전에 성적 지향에 관한 다

른 유전자 관련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

진 가족은 제외하였다. 연구대상자를 모집하

는 첫번째 방법으로 공동체 축제, 특히 게이 

프라이드 및 관련 축제의 부스를 통해 이루어

졌다. 연구 대상의 대다수 (97.9 %)는 유럽

계 미국인 이었으며, 1.6 %는 아프리카계, 그

리고 0.5 %는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. 95.1 

%는 비 히스패닉계이고 4.9 %는 히스패닉

계였다.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4.3세였

으며, 2004년~2008년 사이에 모집되었다.

여기에는 11명의 부계의 이복형제, 24명의 

모계 이부 형제가 포함되어 있다.

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, 특히 과거 연

구의 맥락에서, 8번 염색체의 연결부 주변 

(the pericentromeric region on chro-

mosome 8) 과 Xq28 염색체 두 군데에서 남

성의 성적 지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염

색체가 존재한다고 결론 짓고있다. 하지만 본 

연구 및 동성애 유전자 관련 다른 연구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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밝히고 있는 유전자의 연관성은 어떠한 범위

를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한 유전자를 특정하

는 것은 아니며, 이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한 

부분의 표본 집단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

통계적 신뢰도 및 복잡한 유전학을 가진 형질

의 연계 지도 작성에 내재된 어려움을 포함하

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에서 밝힐 뿐만 아

니라 유전적 요소가 남성들의 성적 지향성의 

결정 요인과는 거리가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

환경적 요인 모두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

결론 내리고 있다. 

동성애의 유전자적 영향을 재확인하고자 하

는 최근의 연구를 살펴 보았지만 여전히 동

성애의 유전자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는 과

학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.

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논문은 2018년 스

웨덴의 이반카 사빅 (Ivanka Savic, PhD) 

박사와 그녀의 연구원 만조우리 (Amirhos-

sein Manzouri, MS)에 의해 발표된 논문으

로 성적 이형성에 (gender dysphoria) 대

해 자주 논의 되기는 하지만 성적 지향성과 

성적 정체성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인 부분은 

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배경

으로 시작하고 있다.

27명의 트렌스젠더 여성, 40명의 트렌스젠

더 남성, 80명의 이성애자 (40명의 남성), 

이상은 실험군,  60명의 동성애자는 대조

군 (30명의 남성) 으로 하여 ‘다중 모드 자

기 공명 영상(multimodal magnetic res-

onance imaging; MRI)’ 을 이용하여 뇌의 

피질 두께(cortical thickness), 피질 하부

의 양(subcortical volumes), 쉬고 있는 상

태의 뇌(resting state functional)를 촬영

하였다. 이 데이터는 동성애가 대뇌 동성 이

형과 (동일한 성이지만 대뇌 피질의 두께나 

피질 하부의 양 등이 다른 경우) 관련되어있

는 반면, 성별 불쾌감은 (gender dyspho-

ria: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이

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을 뜻한다) 주로 자

기 신체 인식을 중재하는 대뇌 네트워크를 포

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. 동성애 대조군 중

에서 약한 성 이형 형태가 뇌의 백질 (white 

matter: 뇌의 유수신경섬유가 모여있어 육

안으로 관찰할 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) 연

결 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, 뇌의 피질 두께에 

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 이형 형태가 반대로 

나타났다. 이성애 대조군에 비해 트랜스젠더

군 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검출되었지만, 동성

애 대조군을 추가하거나 성적 지향을 교정 경

우 상당한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. 

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

같이 결론을 내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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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애 지향성은 대뇌 성 이형성과 관련이 적

은 것으로 밝혀 졌는데, 이는 여성보다 남성

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. 이성애 

대조군에 비해 트랜스젠더군에서 덜 두드러

진 대뇌 성 이형성이 검출되었지만, 이것은 

주로 성적 불쾌감을 (gender dysphoria) 

갖는 그룹의 동성애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

발생하며 성적 불쾌감을 갖는 그룹의 특징은 

아닌 것 같다. 대신에, 우리는 성적 불쾌감

을 (gender dysphoria) 갖는 그룹이 아마

도 특정 신체 발달 및 수술로 이루어진 변화

로 인해 본인의 신체에 대한 자가 인식을 중

재하는 대뇌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

제안한다.

이상의 결론은 동성애나 성적 불쾌감이 유전

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기보다는 정신적 혹

은 외부의 물리적 변화(수술 등) 등을 통하여 

동성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

하는 결론이라 할 수 있겠다.

지금까지 여섯 번의 연재를 통하여 ‘동성애와 

과학’에 대해 현재까지 발표된 과학적 발표들

을 중심으로 그 연계성을 확인해 보았지만, 

특징적인 과학적 근거에, 특히 유전적 연계

성에 대해서 발견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다. 

반면, 초기 과학적 접근법으로부터 현대의 방

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Xq28 

염색체의 발견을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동성

애가 유전적, 선천적인 것처럼 강하게 해석

하였으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점진적으

로 후천적 혹은 환경적 영향으로 논의되었다

가 마침내는 동성애의 성향이 모든 것이 조금

씩의 영향이 있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며 

이는 동성애가 생물학적, 환경적, 그리고 사

회과학적인 모든 영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

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. 따라서 어

떤 하나의 영향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 보다

는 각 개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

그 결과를 만들지 않는가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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